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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학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이지만,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학대를 단순한 

가정문제로 보고, 학대의 특성상 외부로 드러나지 않거나 은폐하는 

경향이 높다.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학대로 인해 심각한 신체장애, 

정서장애를 나타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특성들

이 누적되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성장 후 학대의 세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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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 및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된다[1]. 학대경험은 폭력에 대한 두려

움과 수치심으로 인해 더욱 더 자신을 비난하게 만들고, 힘든 상황

으로부터 더 이상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자살생각

과 행동으로 도피하게 된다[2].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에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쉽

고,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절망감과 함께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시도할 위험이 높다. 청소년 

자살생각의 위험요인 중 가정환경, 즉 부모와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가정폭력 및 학대는 청소년의 자살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

져 왔다[3-5]. 자살생각은 단지 생각에 그치지 않고 자살계획이나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가 있으므로[6,7] 자살생각의 경로과정을 파악

하는 것은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일한 학대경험을 받더

라도 어떤 청소년들은 자살생각 및 자살을 시도하지 않지만, 또 다

른 청소년들은 학대경험에 대한 영향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에 의

해 자살생각이 강해질 수도 있다. 학대는 청소년들을 점점 무기력하

게 만들어 우울 및 불안, 공격성, 위축과 같은 심리 정서적으로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0]. 특히, 우울 및 불

안과 같은 인지정서적 요인은 자살생각과 시도의 주요한 요인으로 관

심을 받고 있다[9,11]. 

학대와 같은 부정적 생활사건과 자살생각 관계에 보호요인으로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가족관계[12], 친구관계[13], 자아존중감

[14]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자살생각을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대표적인 변수로 꼽고 

있다[14-16].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각종 생활사건 등에서 발

생하는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단

순 조절효과를 분석하거나[14-16],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이르

는 위험요소의 한 요인[17]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 선행 연구의 자

아존중감의 조절 및 매개효과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개입전략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자살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학대경험이 우울 및 불안을 통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인 매

개효과가 자아존중감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지의 통합연구, 즉 매개

분석과 조절분석의 결합은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학대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우울 및 불안이 이를 매

개하여 매개요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지를 검증하고 매개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학대경험과정에서 비롯되는 부정

적인 심리 정서반응 및 자살생각의 과정에 이해를 돕고 나아가서,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을 적절한 시기에 예방할 수 있는 자

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간호중재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서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

석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둘째,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 및 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셋째, 우울 및 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파악한다.

넷째, 학대경험이 우울 및 불안을 통하여 자살생각에 이른 과정에

서 자아존중감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Preacher 등[18]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바탕

으로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우울 및 불안을 통하여 자살생각에 영향

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자아존중감에 의하여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

효과역할을 한다는 가정하에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도출하였다

(Figure 1). 

연구 목적에 따른 개념적 기틀을 토대로 연구 가설을 설정하면 다

음과 같다.

가설 1. 청소년의 학대경험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청소년의 학대경험은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청소년의 학대경험은 우울 및 불안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

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자

아존중감에 의하여 조절될 것이다.

가설 7. 청소년의 학대경험은 우울 및 불안의 수준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매개효과는 자아존중감에 의하여 

조절될 것이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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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12년 복지패널조사에서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에 의한 학

대경험이 우울 및 불안을 통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

과가 자아존중감에 의해 조절되는지 알아보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횡단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한국

복지패널의 2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2012년도 고등학

교 1, 2, 3학년 학생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층

화집락계통방식으로 패널조사에 참여된 청소년들은 총 511명인데 불

성실하게 응답한 51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60명이 본 연구 조사

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표본수는 G*Power 3.1 Program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cohen의 법칙에 따라 검정력 .80, 변수는 총 8개를 기준하여 하

여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109명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는 

적정 표본 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다. 학대를 경험한 대상자의 자

살생각 및 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3,5]에서 대상자 수에 대한 산정 방

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Cohen [19]이 다중회귀 분석시 제시하고 있

는 효과크기의 값 ‘중’에 해당하는 값 .15를 효과크기로 설정하였다. 

 

3. 연구 도구

1) 학대경험

부모·아동 갈등 척도(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20]

를 한국복지패널에서 8문항으로 수정·보완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취지에 따라 8문항 중에 신체적 학대 1문항, 

정서적 학대 3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학대문항 중에 방임

은 고등학생의 특성상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는 달리 학

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학대경험이라는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제외시켰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의 리커트 문항으로 

이루어졌다(1=전혀 없음, 2=1년에 1~2번 정도, 3=2~3개월에 1~2

번 정도, 4=한 달에 1~2번 정도, 5=일주일에 1~2번 정도). 분석

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규성 검정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

인한 결과, 왜도 2.92, 첨도 9.69로 나타나 왜도의 절대값 3.0 미

만, 첨도의 절대값 10.0 미만으로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총점이 높을수록 학대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부

모·아동 갈등척도[20]의 도구개발 당시 학대의 신뢰도계수는 .82로 

나왔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1이었다. 

2) 우울 및 불안

우울 및 불안 척도는 행동 평가 척도(Korea-Child Behavior Check-

list [K-CBCL])[21]를 이용하였다. 총 14개 문항을 한국복지패널에

서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3점 척도의 리커트 문항으로 

이루어졌다(1=전혀 아니다, 2=그런 편이다, 3=자주 그렇다). 총점

이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분석에 사

용된 변수들의 정규성 검정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 1.49, 첨도 1.96으로 나타나 왜도의 절대값 3.0 미만, 

첨도의 절대값 10.0 미만으로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및 불안척도[21]의 신뢰도계수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3이었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척도[22]의 10문항과 자기유능감척도[23] 중 3개 문항

만을 추출하여 한국복지패널에서 사용한 총 1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의 리커트문항으로 이루어졌다(1=전혀 그렇지 않

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그런 편이다, 4=항상 그렇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규성 검정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 -.29, 첨도 .63으로 나타나 왜도의 절대값 3.0 미만, 첨도의 절

대값 10.0 미만으로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 척도[22]의 신뢰도계수는 .88이었으며, 자기유능감

척도[23]의 연구에서는 .87, 본 연구의 신뢰도계수는 .85였다.

4) 자살생각

자살생각 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aire)[24]를 우리나라 실

정에 맞게 수정한 도구[25]에서 총 30개 문항 중 한국복지패널이 수

정·보완하여 6개 문항으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살생각의 

각 문항은 6점 척도의 리커트 문항으로 이루어졌다(0=전혀 없다, 

1=지난 달 없다, 2=한 달 1번, 3=한 달 2~3번, 4=일주일 1번, 5=

일주일 2~3번, 6=거의 매일). 자살생각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

과, 6개 문항이 한 요인으로 수렴되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정규분

포성 가정 충족여부도 왜도 3.41, 첨도 14.73으로 나타났다. 자살생

각 척도는 각 문항의 값을 합산해서 사용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평소에 자살을 생각하는 횟수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자살생

각척도[24]의 당시 신뢰도 계수는 .98이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

정한 연구[25]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98이었다. 복지패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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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각 척도를 사용한 본 연구의 문항 신뢰도 계수는 .94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주관하여 한국복지패널의 웹사이트에 일반 연구자

들을 대상으로 공개된 설문조사 자료로 연구자들은 설문지 및 원자

료를 다운로드 받아 개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가되어 있다. 2006년도 당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층화집락계통방식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759명

을 추출하여 전형적인 종단설계로 수집된 한국복지패널의 자료를 이

용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2년에 조사한 

자료로서 최종 분석에 이용된 표본은 총 460명이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2년 수집된 패널 데이터자료로서 연

구 문제의 목적에 따라 SPSS 15.0과 SPSS Macro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SPSS Macro를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하

였다. 순차적으로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분석을 검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주요변수들 간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척도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대경험에서 우울 및 불안을 경유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 [26]의 인과단계접근

방법과 SPSS Macro 방식을 사용하였다[27].

넷째,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다섯째, SPSS Macro를 사용하여 학대가 우울 및 불안을 경유하

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자아존중감에 의해 조절

되는지, 즉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자료는 일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된 설문조사 자료로 

설문지 및 원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개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

록 공식적으로 허가되어 있는 한국복지패널의 자료를 통해 연구가 시

행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속한 K대학교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면제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IRB No. 40525-201404-HR-30-01).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52.0% (239명)로 여성의 48.0% 

(221명)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고1학년은 36.7% (169명), 고2학년은 33.7% (155명), 고3학년은 

29.6% (136명)로 고1학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 대상자

의 부모의 소득수준, 즉 빈곤상태는 일반가구 67.4% (310명)가 저

소득층가구 32.6%(150명)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위하여 Cronbach’s alpha값을 통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살생각요인 .94, 우울 및 불안요인 

.83, 자아존중감요인 .85, 학대경험요인 .81로 각 요인의 신뢰성계수

는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

차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거나 공통치가 .5 이하

인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이용하여 2차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주성분 분석이며, 요인수 

결정은 요인 간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각회전 방법의 하나인 베

리멕스(varimax)회전방식을 사용하여 고유치 1 이상인 요인만 선택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값 0.5 이하인 항목을 제거

하고 학대경험 4문항, 우울 및 불안 9문항, 자아존중감 5문항, 자살

생각 6문항을 최종 채택하였다. 또한 측정자료가 적합한 자료인지 

검정하기 위하여 KMO (Kaiser-Meyer-Olkin)와 Bartlett’s Test를 

실시하였다. KMO값은 .89,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는 5,775.57, 

유의수준 .00, 요인분석 모형의 설명력에서 총 분산설명력은 

60.52%로 나타났으며, 각 변수의 요인적재값도 .53에서 .91까지 나

타나 측정변수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 검증

1)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 및 불안

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내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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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에서 가설 4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대경험

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크기 β값은 .28로 나타났다(p <.001). 

이는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또한 학대경험이 매개변수인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바, 효과크기 값은 .32 (p <.001)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도 지지되었다. 독립

변수인 학대경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우울 및 불안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효과크기 c값은 .33 (p<.001)

로 나타나 우울 및 불안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살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매개변수인 우울 및 불안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학대경험이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바에 의

하면, 효과크기 β값이 .16 (p<.001)로 나타나 학대경험을 많이 할

수록 자살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매개변수의 영향력

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직접효과크기(β=.28)보다 감소하여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즉, 학대경험

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학대경험이 우울 및 불

안을 경유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Baron과 Kenny [26]의 방법은 완전매개효과 혹은 부분

매개효과의 존재여부만 알려줄 뿐 매개효과의 크기의 유의성은 알 

수 없다. 따라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

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z=3.90, p<.001). 

Sobel test는 매개효과의 표본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나 

많은 경우에 매개효과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다[27].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비모수재표본추출법인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크기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99%의 신뢰수준에서 매

개효과는 [.08~.37]의 구간에서 위치하고 이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2)  우울 및 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우울 및 불안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에 의해 자살생각이 감소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절효과를 분석

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조절효과에 대한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평균중심화 값은 변수값에서 해

당변수의 평균값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Table 2의 1단계에서 소득과 성별 및 연령을 공변량(covariate)으

로 해서 이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세 공

변량이 자살생각의 분산을 2% (Adj.R2)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별에서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

계에서 우울 및 불안이 증가하면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우울 및 불안의 추가도입은 자살생각의 분산의 설명력을 16.7%

만큼 유의하게 증가(Delta F=93.46, p<.001)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을 도입하였는데 자아존중

감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

아존중감은 자살생각의 설명력을 추가로 2%만큼 유의하게 증가시켰

Table 1. Results of Mediation Analysis (Baron & Kenny method) 
                                                                                             (N =460)

Causal steps B β t Adj. R2 F p

Ab→D & A .48 .28 6.22 .08 38.69 < .001

Ab→SI .26 .32 7.15 .10 51.16 < .001

D&A→SI (Dependent 
variables: Ab)

.78 .33 8.53 .21 58.78 < .001

Ab→SI (Dependent 
variables: D & A)

.28 .16 3.64 .21 58.78 < .001

Ab=Abuse; D&A=Depression and anxiety; SI=Suicidal ideation.

Table 2.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N =460)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Suicidal ideation

Step 1 Step 2 Step 3 Step 4

B β t B β t B β t B β t

(Constant)
Income
Gender
Age

- .34
- .07
- .18

.04

- .05
- .12

.05

- 0.78
- 0.98
- 2.60†

1.13

- .28
- .08
- .05

.03

- .05
- .03

.04

- 0.71
- 1.23
- 0.77

0.94

- .39
- .08
- .05

.04

- .05
- .03

.05

- 1.01
- 1.16
- 0.71

1.22

- .34
- .09
- .04

.04

- .05
- .03

.04

- 0.88
- 1.31
- 0.63

1.01

Depression and anxiety (A) .87 .42  9.67* .76 .37 8.15* .66 .32 6.81

Self-esteem (B) - .23 - .16 - 3.59 - .21 - .14 - 3.27

A×B - .58 - .16 - 3.57*

Adjusted R2

Delta F
F (p)

.01

3.15

.18
93.46
26.20

.20
13.21
24.09

.22
12.37
22.71

*p < .001;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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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elta F=13.22, p<.001). 따라서, 가설 5는 지지되었다. 

우울 및 불안과 자아존중감의 상호항을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이

러한 상호항은 자살생각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상호항의 도입을 통해 자살생각에 대한 분산의 설명력

을 2.1%만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Delta F=12.37, 

p<.001) 우울 및 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에 

의하여 조절되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우울 및 불

안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영향은 자아존중감

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점점 감소(β= -.16, p<.001)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6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위계적 회귀분석은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알려줄 뿐 구체적으로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 값의 어느 영역에서 우울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

향이 유의한지에 관한 유의성 영역(region of significance)은 알려주

지 않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Johnson-Neyman 방법[28]을 이

용하여 유의성 영역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의 값이 

.62보다 작은 영역과 2.86보다 큰 영역에서 우울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값의 최솟값이 

-1.96이고 최댓값이 1.04인 점을 결합하면 자아존중감의 값이 .62

보다 작은 영역에서만 우울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의 값이 낮은 영역에서만 

우울불안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의 값이 

높은 영역에서는 우울불안이 자살생각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iken과 West [29]가 제시한 것과 같이 자아존중감의 -1표준편

차와 평균 및 +1표준편차에서의 단순기울기(simple slopes)를 비교

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값이 커질수록 우울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

는 영향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표준편차(β=.97, 

t=9.37, p<.001)와 평균값(β=.67, t=7.09, p<.001) 그리고 +1표

준편차(β=.37, t=2.59, p =.080)로 나타나서 우울 및 불안이 증가

하면 자살생각이 증가하는데 자아존중감 값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단순기울기는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분석 결과

에서 우울 및 불안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정의 영향(β =.65, 

p <.001)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음의 영향(β

= -.2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값이 증가할수록 우울 및 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상호항: β= -.57, p <.001) 역시 

가설 6은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대경험에 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Table 3과 같

다. 학대경험은 우울 및 불안에 유의한 영향(β=.26, t=7.31, 

p <.001)을 미치며, 우울 및 불안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66, t= -4.15, p<.001). 

이러한 영향은 자아존중감의 값이 커지면 매개효과는 더욱 감소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7은 지지되었다. 

Table 4는 자아존중감 값(평균중심화값)의 전체 구간(-1.96~1.03) 

중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영역과 유의하지 않은 영역(유의성 영역)

을 제시한 것이다. Table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값이 낮은 영역에서는 학대경험이 우울 및 불안을 경유하여 자살생

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만 이러한 매개효과는 자

아존중감의 값이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하다가 자아존중감의 값이 

.37보다 큰 영역에서는 매개효과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대경험과 우울 및 불안, 자

살생각, 자아존중감의 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 및 불안을 경유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매개효과와 우울 및 불안이 자

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조절하는 지에 관한 조절효

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단순매개모형과 단순조절모형을 결

Table 3. Moderated Mediation Effect Analysis  (N =460)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and anxiety Suicidal ideation

β SE t p β SE t p

(Constant)
Abuse
Gender
Income
Age (yr)

- .14
.26

- .15
.03
.02

.19

.04

.03

.03

.02

- 0.72
7.31

- 4.72
0.77
1.04

.473
< .001
< .001

.443

.299

- .42
.32

- .05

- .07
.04

.38

.07

.06

.06

.03

- 1.13
4.28

- 0.88

- 1.08
1.25

.259
< .001

.380

.281

.213

Depression and anxiety (A)
Self-esteem (B)
A×B

.52

- .20

- .66

.10

.06

.16

5.14

- 3.25

- 4.15

< .001
< .001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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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청소년 시기에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과 자

살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3-7].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청소년

들이 가정 내 무차별적인 폭력과 학대로 인해 생명을 경한시하는 자

살생각과 자살시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재 규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우울 및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우울 및 불안에 

심리 및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11]. Ahn [30]의 연구에서도 학대의 영향

으로 인해 부모에게 버림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울과 

불안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학대경험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부적응을 초래하게 하는 예측 변수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는 자살생각과 관련이 높으며,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예방대책으로서의 간호중재로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정서인 우울 및 불안을 감소시켜주

는 중재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우울 및 불안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우울 및 불안을 통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 연구와도 일치한다[2,3]. Moon과 Kim [11]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심리 유발변인군의 하위요인 중 우

울 등의 심리적 변수가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학대경

험 및 가정 내 스트레스 같은 가족환경 유발변인 등이 자살생각에 

가장 큰 관련변수라고 하였다. 이러한 학대경험과 우울 및 불안, 자

살생각과의 높은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학대가 벌어진 시점에서부터 

가정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심리 정서적 지지와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대경험이 우울 

및 불안을 경유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자아존중감에 

의하여 조절되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의 단순조

절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의 결과[15,16]와도 일치하며, 자살생각

을 완화시켜 주는 한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청소년 

자살예방의 실천적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임을 의미하고 있

다. 또한 Lieberman 등[1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이

르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적응 등이 자살생각을 완

화시켜주는 조절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자살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를 잘 극복하여 성인

이 되어서도 긍정적인 삶을 잘 유지해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

려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로 청소년의 학대경험은 우울 및 불안

의 수준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

과는 자아존중감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기존

의 연구들은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

감이 조절한다는 단순조절분석 혹은 낮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매개분석만을 실시하여 왔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결합하여 학대경험이 우울 및 불안을 경유

하여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통합모형인 조절된 매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을 통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은 모든 사

람들이 동일하게 매개모형의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음을 유일하게 입

증해 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절된 매개효과의 결론

은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우울 및 불안을 경유하여 자살생각에 미치

는 영향인 매개효과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값이 낮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고 자아존중감의 값

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 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 전략은 청소년들

의 현재 자아존중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의 자아존

중감의 향상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일찍이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대대적

Table 4. Region of Significance of Moderated Mediation Effect  
                                                                                             (N =460)

Moderator                              
(values of self-esteem)

Region of significance of mediation

Mediating effect SE Z p

- 1.96
- 1.81
- 1.66
- 1.51
- 1.36
- 1.21
- 1.06
- 0.91
- 0.76
- 0.61
- 0.46
- 0.31
- 0.16
- 0.01

0.13
0.28
0.37

.47

.45

.42

.39

.37

.34

.32

.29

.26

.24

.21

.19

.16

.13

.11

.08

.07

.10

.09

.08

.08

.07

.06

.06

.05

.05

.04

.04

.03

.03

.03

.03

.03

.03

4.67
4.73
4.80
4.87
4.96
5.05
5.14
5.23
5.31
5.36
5.35
5.20
4.85
4.24
3.41
2.47
1.96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013

.050

0.43
0.58
0.73
0.88
1.03

.05

.03

.00
- .01
- .04

.03

.04

.04

.05

.05

1.57
0.80
0.16

- 0.35
- 0.76

.114

.422

.870

.726

.446

Mediation effect=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on depression and anxiety;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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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초·중·고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우울, 자살경향 등 정

서행동 문제를 조기발견하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상담, 집단상담프

로그램, 병원 치료연계 등을 통한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는 자살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전략

이 아니라는 데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울 및 불안이 높은 청소년

들이 자아존중감에 의해 조절되는 본 연구 결과의 근거로 볼 때 자아

존중감은 자살예방에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사료된다. 즉, 자아존중

감의 점수가 높은 청소년들은 자살생각 및 시도로 이어지지 않을 것

이고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낮은 청소년들은 우울 및 불안을 통해 자

살생각 및 시도가 많아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실증분석에서 자아존중

감 값이 .37 이상은 매개효과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우울 및 불안

을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

하였을 때 .37 이하의 값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고위험군으로 선별하여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입전략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대라는 열악한 환경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느끼는 우울 및 불안의 감소나 자아

존중감 향상을 통한 자살생각 예방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은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실무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 이론적 측면과 간호실무적 측면의 의

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간호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시도한 학대경험

이 우울 및 불안을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매개경로와 자아존중감

의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로써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

한 이론적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기존의 자살예방차원에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향후 학대경험으로 인한 자살

의 위험을 보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선별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정도

와 자살생각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학대경

험, 우울 및 불안, 자아존중감 등의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검증했다

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피해로 

인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자아존중감 검사를 통한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 예방

의 초기개입 및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패널조사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각 변수에 해당하는 문항을 직접 개발·적용하지 못하고 이미 실시

된 조사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문항과 

패널자료에서 제시된 문항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아존중감 척

도의 경우 Rosenberg의 자아존중감척도[22]와 Park의 자기유능감 

척도[23]를 재구성한 문항을 복지패널에서 원용하여 구성한 설문지

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들을 다시 추출하는 과

정에서 13개 문항 중 5개 문항만 최종분석에 사용되어 변수들 간의 

대표성을 설명하는 데 다소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척도사용의 한

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공신력 있는 패널조사에서는 향후 연

구들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척도의 문항들에 대한 보다 정밀한 타당

화 작업을 통한 측정도구의 선정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복지패널조사

의 고등학교 1, 2, 3학년 청소년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소년 학

대경험이 우울 및 불안을 경유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

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여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영

향을 미치는 데 있어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우울 및 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

향에서 자아존중감에 의하여 조절되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마지

막으로, 청소년의 학대경험은 우울 및 불안의 수준을 강화시키고 이

를 통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자아존중감에 의해 조절

되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결론은 학대경험이 우울 및 불안을 경

유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인 매개효과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값이 낮은 사람들에게만 나타

나고 자아존중감의 값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나타

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

후 학대경험으로 인한 자살의 위험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우울 및 

불안의 점수가 높게 나오는 청소년들을 선별하여 자아존중감 검사를 

통한 개별적이고도 즉각적인 조기 개입과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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